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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G연암문화재단, 대학원생 104명에

장학금 수여

LG연암문화재단(이사장 具滋暻 LG

명예회장)은 지난 8월 16일 서울 여의

도 LG트윈타워에서 학업 성적이 우

수하지만 가정 형편이 어려운 석ㆍ박

사 과정 대학원생 104명에게 등록금

과 교재비 등 총 6억여 원의 장학금을 

전달했다. LG연암문화재단은 1970년부터 지금까지 

2,700여 명의 학생들에게 총 84억원의 장학금을 지원

했다 

보청기용 FM라디오 발명

구연영(具然永) 종인은 사람들이 노

화하면서 겪는 수많은 노인성 난청 환

자의 답답한 고통을 덜고자 보청기용 

FM라디오를 발명했다. 필요한 분들의 

연락을 바라며 종인들에게는 보다 저

렴한 가격으로 

공급한다고 한다.  연영 종인은 

판안동파 후손이다.

(특허 제10-0630570호 

 연락처 011-9594-2070)

한국문인 등단

구상회(具象會) 종인이 제43회(2007

년도) 「한국문인」 신인문학상 시(詩) 부

문에서 태양초, 춘정, 산의 작품으로 

당선되어 문단에 입문했다. 상회 종인

은 공무원으로 정년퇴임(보은군청) 했

으며 도원수파 호양공 후손이다.

포항공대에서 이학박사 학위 받아  

구자필(具滋弼) 종인이 지난 2월 포항

공과대학교에서 이학박사 학위를 받았

음이 뒤늦게 알려졌다. 충북 보은군 마

로면 관기리가 고향인 자필 종인은 포

항공대를 거쳐 같은 포항공대 대학원

에서 응집물질실험, 다강체 에스선 및 

중성자 산란연구 논문을 발표해 이학박사 학위를 수여 

받았으며 판안동파 집의공(執義公) 후손이다.

국가보훈처는 광복회·독립기념

관과 공동으로, 북간도에서 간민회

와 대한국민회 등을 조직하여 만주

에 살고 있는 동포들의 권익보호와 

조국 광복을 위해 헌신하신 구춘선

(具春先) 선생(1857-1944.3.20)을 

탄생 150주년을 맞이하여 지난 7월

의 독립운동가로 선정하고 그 공적

을 기리는 전시회를 7월 한 달 동안 

천안 독립기념관 제2전시관에서 개

최하여 사진과 자료 20여 점을 전시

하였다. 

구춘선 선생은 호가 북은(北隱)으로 1857년 함경

북도 온성(穩城)에서 태어났다. 하급군졸을 시작으

로 뛰어난 학식과 인품, 괴력으로 행영(行營)의 도

시(都試)에 선발되어 관직에 나아가 서울의 궁궐 수

비의 군인이 되어 남대문 수문장 등 중앙에서 군관

으로 봉직하다가 청일전쟁 후 고향으로 돌아와 북

간도로 이주하였다.

선생이 이주할 당시 북간도에는 많은 한인들이 

이주하여 황무지를 개간하고 농사를 지으며 정착하

고 있었다. 재만한인의 열악한 생활상을 목격한 선

생은 온성의 두만강 건너편에 한인보호소와 병영을 

설치하여 만주로 이주한 한인들을 보호하였다. 용

정으로 이주한 후 캐나다인 선교사 그레이슨을 만

나 기독교를 믿기 시작한 선생은 종교활동과 교육

활동에 힘을 쏟았다. 용정중앙교회를 설립하여 기

독교를 전파하는 한편, 1909년 김약연(金躍淵), 이

동춘(李同春), 정재면(鄭載冕) 등 당시 북간도의 민

족지도자들과 함께 간민교육회(墾民敎育會)를 조

직하고 민족교육을 실시하여 한인들의 항일애국정

신을 고취시키고자 하였다. 또한 1913년에 간민교

육회를 계승하여 재만한인의 자치를 목적으로 간민

회(墾民會)를 조직하고 부회장으로 활동하였다. 한

편 선생은 중국과 일본의 세력이 크게 미치지 못하

는 왕청현(汪淸縣) 하마탕에 한인마을을 개척하고, 

하마탕교회와 학교를 설립하는 등 종교와 교육을 

중심으로 재만한인의 생활안정을 돕고 독립의식을 

고취시키는 데 기여하였다. 

제1차 세계대전이 끝난 후 선생은 북간도의 기독

교 세력을 중심으로 민족지도자들과 힘을 합쳐 항

일독립운동을 전개하고자 하였다. 1919년 만세시

위운동을 계획하던 북간도의 민족지도자들은 국내

에서 3·1만세시위운동이 전개되었다는 소식을 듣

자 한인들과 함께 3월 13일 정오 룽징(龍井)에서 

3·13만세시위운동을 전개하였다. 

그리고 보다 체계적으로 독립운동을 

전개하고자 조선독립기성총회(朝鮮

獨立期成總會)를 조직하고 다시 대

한국민회(大韓國民會)로 이름을 바

꾸었다. 대한국민회 회장으로 선출

된 선생은 상하이에서 조직된 대한

민국임시정부와 연계하며 한인들의 

생활안정과 자치를 모색하는 등 대

한인국민회를 북간도지역 최대규모

의 독립운동단체로 이끌어나갔다.

또한 보다 적극적으로 항일무장투쟁을 전개하고

자 국민회군을 조직하여 독립군을 양성하고 국내

와의 연계투쟁을 추진하였다. 그리고 북간도지방

에 조직된 많은 무장독립운동단체와 힘을 합쳐 공

동무장항일투쟁을 전개하였다. 사령관 안무(安武)

가 이끄는 국민회군은 홍범도(洪範圖)가 이끄는 대

한독립군, 최진동(崔振東)의 군무도독부와 연합하

여 1920년 6월 봉오동전투에서 큰 승리를 거두었

다. 선생은 계속해서 대한국민회를 이끌며 독립운

동단체와의 연합을 주도하여 항일무장역량을 결집

하고자 하였다. 이에 항일무장투쟁사에서 가장 빛

나는 성과로 평가되는 청산리전투에서 큰 승리를 

거둘수 있었다. 

청산리전투에서 참패한 일제는 한인들을 무차별 

학살하고 마을을 불태우는 등 야만적인 간도참변

(間島慘變)을 자행하였다. 민족지도자들과 함께 러

시아로 이동한 선생은 그후 다시 만주로 돌아와 왕

청현 백초구(百草溝) 지역을 중심으로 신앙운동과 

교육운동을 전개하였다. 선생은 평생을 북간도를 

중심으로 한인의 권익보호와 국권회복을 위해 노력

하다 1944년 순국하였다. 이에 정부는 선생의 공

훈을 기려 1996년 건국훈장 대통령장을 추서하였

다. (편집자 주 : 이상의 내용은 국가보훈처의 자료

를 간추린 것으로 일부자료에는 具春善으로도 기록

이 되어있으며 선생의 아들이 2명인데 장남은 具慈

鼎(具大有), 차남은 具慈昇으로 기록이 되어있으나 

아쉽게도 족보에는 기록이 없다. 다만 추측할 수 있

는 것은 지금은 고인이 되신 직서(直書) 전 대종회

장(제18대 역임)께서 생전에(6·25사변 전) 함경도

에 가신 일이 있었는데 그 당시 함경도 지역에 능성

구씨 일가들이 부락을 이루어 50여 호의 가옥에서 

거주하고 있었으며 그들 모두가 도원수파의 충렬공 

후손이었다고 말씀하신 것으로 보아 구춘선 선생도 

충렬공 후손이 아닌가 하고 추측만 할 뿐이다.)

7월의 독립운동가로 구춘선(具春先) 선생 선정

종인여러분 !

가을의 풍요로움 속에서 

온 가족들과 함께 

푸근하고 즐거운 

추석 명절이 되시기를 기원합니다.



구연영은 1864년 8월 20일 구철조씨의 3남

으로 서울에서 출생하였다. 자는 춘경, 본관은 

능성이며 18세 때 변미례와 결혼하여 슬하에 정

서·성서·완서·종서 네 아들을 두었다. 구연

영은 누구의 전도도 받지 않고 1897년 2월 자진

하여 상동교회 스크랜턴 선교사를 찾아가 기독

교인이 되었고 3년 후 덕들교회에서 세례를 받

았다. 구연영은 상동교회 전덕기 목사가 이끄는 

엡윗청년운동에 적극  참여하여 민족 운동가들

과 교류하면서 민중계몽, 강연, 선교, 구국활동

과 독립운동에 전념하였다. 구연영은 이천중앙

감리교회 제3대 담임전도사로 부임하여 경기도 

광주·이천·여주·양평지방을 돌며 전도하였

고 노곡·궁평·이포·양평 등지에 교회를 설

립하였다.

1895년 명성황후 시해사건과 단발령으로 일

본의 조선침략이 노골화되자 구연영은 김하락·

김태원·조성학·신용희와 함께 이천으로 내려와 

1,000여 명의 의병으로 이천수창의소(利川首倡義

所)를 조직하여 전국 최초로 의병항쟁의 기치를 내걸

었다. 이천수창의소의 중군장이 된 구연영은 1896

년 1월 넓고개에서 일본군 수비대와 첫 전투를 벌여 

대승을 거두었으며 그 후 이현 전투와 남한산성 전투

를 비롯한 의병투쟁을 앞장서서 지휘하였다.

구연영은 1905년 정식 전도사 칭호를 받고 이천

읍 교회를 비롯한 아홉 교회 교인을 이끌게 되었는데 

그는 칼 대신 성경을 들고 십자가의 구원을 외치며 

이천·광주·장호원·여주 지방을 순회하였고 자신

의 집 앞에다 장대 끝에 십자가를 메달아 세워놓고 

예배를 드리면서 의병활동과 선교활동, 애국계몽활

동을 병행하였으며 밤에는 구국회원들과 기도회를 

열고 항일계획을 논의하였다. 구연영의 설교주제는 

늘 항일과 일진회의 정체 폭로였으며 일본의 죄상 폭

로였다. 이러한 규탄 강연으로 일본 측으로부터 주

목을 받아오던 중 일진회의 밀고로 아들 

정서와 함께 체포되었다.

구연영 부자는 이천 관아(전 이천경찰

서 자리)로 끌려가 갖은 고문을 받으면

서도 신앙과 애국의 신념은 변하지 않

았고 일본경찰로부터 애국동지 명단공

개를 강요당했으나 끝내 함구하고 굴

하지 않았다. 일본경찰들은 비분하는 

부자의 팔다리를 칼로 찌르고 갖은 고

문을 자행했으며 결국 이천 장터 홰

나무 아래 묶인 채 부자가 함께 당시

의 관아 서편 작은 언덕(창전동 365

번지)에서 총살당하였다. 이날이 

1907년 8월 24일(음력 7월 16일)로 

그때 구연영의 나이 44세였으며 아

들 정서의 나이는 25세였다.

1963년 3월 1일 대한민국 정부로

부터 건국공로훈장 독립장을 추서 

받았고 아들 정서에게는 1991년 건

국공로훈장 애국장이 추서되었다. 구연영은 누구보

다 나라를 사랑한 감리교의 자랑스러운 순교자이며 

이천의 의기를 드높인 순국지사였다. 구연영, 그 이

름은 순국의 높은 뜻과 함께 이 땅에 영원히 남을 것

이다. 그 고귀한 순국의 정신을 기리는 뜻에서 피 흘

렸던 자리에 기념비를 세운다.

2007년  8월  24일

 구연영의사 순국 100주년 추모행사추진위원회

‘1907년 8월 24일 일본군들은 악

독한 고문을 하면서 구연영 부자의 

팔과 다리를 일본도로 찌르고 그래

도 조금도 굴하는 기색 없이 의연하

게 견디자 이를 본 일본군은 마침내 

총을 난사하여 부자(父子) 분이 함께 

쓰러져 순국하고 말았으니 때는 순

종 정미년(1907년) 8월 24일(음력 7

월 16일) 이었으며 선생의 향년은 44

세요 아들 정서는 25세였다. 부자(父

子)가 총살당하는 순간 줄곧 청명하

던 날씨가 갑자기 흐려지더니 천둥 

번개에다가 소낙비가 쏟아졌고, 그

러자 사람들은 악독한 왜놈들이 의인

을 죽여서 하나님도 노하신 것이라고 

말들 했다고 한다. 具然英 부자를 살

해한 일본국 수비대는 다음날 이포나

루를 건너다가 분개한 의병들의 기습

을 받아 섬멸되었다고 전해진다.’

(이천의 의병활동과 3·1운동, 53

면. 이천향토사연구회편)

지난 8월 28일. 지금으로부터 100

년 전 이천의 의병장이며 기독교전도

사이자 애국계몽운동가로서 항일투

쟁을 하다가 기독교 감리교단의 목

회자로서 최초로 순국한 구연영(具

然英)·구정서(具禎書) 父子의 순교 

100주년을 맞이해서 이 분들이 남기

신 애국 애족의 숭고한 정신을 널리 

선양하기 위해 순교 장소인 경기도 

이천시 창전동에 있는 어린이공원에

서 이천시와 기독교대한감리회 중앙

연회의 주관으로 이천·광주시민과 

교계인사등 300여 명이 참석한 가운

데 구연영 의사 순국 100주년 추모

행사와 기념비제막식이 있었다. 

이날 추모행사는 1·2부 순서로 

나누어 진행되었는데 1부 추모예배

에서는 강성완 목사(궁평교회)의 기

도에 이어  권혁구 목사(삼성교회)가 

신앙과 애국이란 제목으로 설교를, 

그리고 기독교대한감리교단 중앙연

회의 감독인 박영준 목사(이천중앙

교회)가 축도를 했으며 조병돈 이천

시장과 김태일 이천시의회 의장의 추

모사가 있었다. 유족으로는 고인의 

손자인 철회(喆會)·진회(振會)·충

회(忠會)·장회(丈會)·광회(光會)의 

가족들이 참석하였다. 

1부 추모예배에 이어 2부 행사에

서는 이천시 YMCA청년회원들이 

100년 전 당시의 순교 장면을 재연

한 퍼포먼스가 있었고 이어서 비문낭

독이 있은 후에 순국기념비의 제막

식이 있었다. 기념비는 이천시와 이

천시의회·기독교대한감리회중앙연

회·이천문화원·이천YMCA·이

천중앙교회·신갈교회·도지교회·

현방교회·노곡교회·궁평교회·이

포교회·양평장로교회 등이 참여하

여 공동으로 제작하였다. 구연영 의

사는 도원수파 도정공의 후손이며 2

남인 성서(聖書) 종인이 대종회장(제

6대)을 역임했다. 

순국 장소에서 추모예배 및 기념비 제막식

민족운동가 구연영 의사 순국 100주년기념 추모행사민족운동가 구연영 의사 순국 100주년기념 추모행사

구연영과 소낙비

                   최 문 자
(시인 / 협성대학교총장)

그날,

구연영 부자가 순국하던 날

청명하던 날 갑자기 흐려지더니

굵은 소낙비 눈물처럼 쏟아졌지.

장대 끝에 달아 둔 십자가

언덕 위 한 그루 홰나무도

같이 울고 있었지

이천 장터에 모였다가 총소리들은 

백성들도

모두 울어버렸지.

소나기 울음소리 들리던 자리

여기에

구연영 순국비가 서게 되었지.

민족운동가 구연영 순국기념비

第177號[2]  2007년 9월 15일 (토요일) 綾 城 具 氏 宗 報



第177號 2007년 9월 15일 (토요일)  [3]綾 城 具 氏 宗 報

선 조 호  칭 휘 자 양  력 음  력 요일 장     소 주   관

4세
소윤공

(少尹公)
의

(宜)
11/19

오전 11시
10/10

오전 11시
월

충남 당진군
정미면 봉생리

판사파종회

5세
총제공

(摠制公)
해

( )
〃 〃 〃 〃 〃

6세
부사공

(府事公)
서진

(瑞珍)
〃 〃 〃 〃 〃

7세
판사공

(判事公)
현좌

(賢佐)
〃 〃 〃 〃 〃

8세
충장공

(忠莊公)
인문

(人文)
〃 〃 〃 〃 〃

9세
현감공

(縣監公)
효근

(孝勤)
〃 〃 〃 〃 〃

행 로 충남 당진읍에서 봉생리까지 서쪽으로 약 3.5km (택시 이용)

선 조 호  칭 휘 자 양  력 음  력 요일 장     소 주   관

4세
직장공

(直長公)
천용

(天容)
11/18

오전 11시
10/9

오전 11시
일

전남 화순군
춘양면 용곡리

시랑파종회

5세
찬성사공

(贊成事公)
식

(軾)
〃 〃 〃 〃 〃

6세
군사공

(郡事公)
록

(祿)
〃 〃 〃 〃 〃

7세
시랑공

(侍郞公)
영량

(英良)
〃 〃 〃 〃 〃

8세
병부시랑공

(兵部侍郞公)
환

(桓)
〃 〃 〃 〃 〃

9세  
항무

(恒茂)
〃 〃 〃 〃 〃

9세
원부

(元富)
〃 〃 〃 〃 〃

9세
영록

(英祿)
〃 〃 〃 〃 〃

행 로
광주고속터미널에서 용곡리까지 남쪽으로 약 27km

(용곡리행 218번 비스 이용, 종점에서 하차)

선 조 호  칭 휘 자 양  력 음  력 요일 장     소 주   관

8세
부정공

(副正公)
종수

(宗秀)
11/16

오전 11시
10/7

오전 11시
금

경북 안동시 
와룡면 가구동

부정공종중

9세
사용공

(司勇公)
익명

(益命)
〃 〃 〃 〃 〃

행 로
경북 안동역에서 가구1동 산야 입구까지 (요촌, 정산행 버스 이용)

산야 입구에서 걸어서 약 1km

선 조 호  칭 휘 자 양  력 음  력 요일 장     소 주   관

9세
참판공

( 判公)
익수

(益壽)
11/19

오전 11시
10/初丁

오전 11시
월

경기도 용인시 
백암면 석천리

참판공종중

행 로
용인시 양지인터체인지에서 백암면사무소를 거쳐

석천리 덕건산까지 삼죽면 방향으로 약 7km (택시 이용)

선 조 호  칭 휘 자 양  력 음  력 요일 장     소 주   관

8세
판서공

(判書公)
서

(緖)
11/19

오전 11시
10/初丁

오전 11시
월

충남 당진군 
송악면 가교리

판서공종중

9세
병사공

(兵使公)
문로

(文老)
〃 〃 〃 〃 병사공종중

행 로
충남 성환에서 서쪽으로 기지시리까지 약 35km

기지시리에서 남쪽으로 약 3km(택시 이용)

선 조 호  칭 휘 자 양  력 음  력 요일 장     소 주   관

8세
집의공

(執義公)
강
綱

9/26
오전 11시

8/16
오전 11시

수
경기도 파주시 
장단면 거곡리

강화종회

9세
참의공

( 議公)
신충
信忠

〃 〃 〃
경기도 파주시 
장단면 석곶리

〃

행 로
임진각 ‘자유의 다리’ 국군초소에서 성묘 방문 의사를 밝힌 후 
본인의 주민등록증을 제시하여야 향사에 참석할 수 있습니다. 

선 조 호  칭 휘 자 양  력 음  력 요일 장     소 주   관

7세
도원수공

(都元帥公)
성로

(成老)
11/10

오전 11시
10/1

오전 11시
토

경기도 광주시
목동

도원수파종회

8세
전서공

(典書公)
앙

(昻)
〃 〃 〃 〃 전서공종중

9세
호양공

(胡襄公)
치홍

(致洪)
〃 〃 〃 〃 호양공종중

행 로 경기도 광주시에서 목동까지 남서쪽으로 약 4km (택시 이용)

선 조 호  칭 휘 자 양  력 음  력 요일 장     소 주   관

8세
목사공

(牧使公)
양

(揚)
11/11

오전 11시
10/2

오전 11시
일

경기도 광주시 
실촌읍 열미리

목사공종중

9세
충렬공

(忠烈公)
치관

(致寬)
〃 〃 〃 〃 충렬공종중

행 로 경기도 곤지암에서 하열미리까지 북동쪽으로 약 3km (택시 이용)

선 조 호  칭 휘 자 양  력 음  력 요일 장     소 주   관

9세
만호공

(萬戶公)
인직

(仁直)
11/11

오전 11시

10/
첫 일요일
오전 11시

일
충북 청원군 

북이면 장양리
만호공종중

행 로 충북 증평에서 장양리까지 남서쪽으로 약 5km (택시 이용)

선 조 호  칭 휘 자 양  력 음  력 요일 장     소 주   관

9세
도정공

(都正公)
치명

(致明)
11/12

오전 11시
10/3

오전 11시
월

경기도 광주시
도척면 궁평리

도정공종중

행 로 곤지암에서 궁평리까지 남서쪽으로 약 2km (택시 이용)

선 조 호  칭 휘 자 양  력 음  력 요일 장     소 주   관

6세
상호군공

(上護軍公)
흥

(興)
11/18

오전 11시
10/9

오전 11시
일

충남 서천군 
비인면 구복리

낭장파종회

7세
낭장공

(郎將公)
현보

(賢輔)
〃 〃 〃 〃 〃

8세
사재감정공
(司宰監正公)

뢰
(賚)

11/19
오전 11시

10/10
오전 11시

월
충남 서천군
비인면 율리

〃

9세
참군공

( 軍公)
안우

(安遇)
11/18

오전 11시
10/9

오전 11시
일

충남 서천군
비인면 구복리

〃

행 로
충남 대천역에서 구복리까지

 남쪽으로 약 10km (비인행 버스 이용)

  종보구독안내

종보는 종인들이 제작하는 소중한 회보입니다. 지역종회, 파종회, 
문중별로 활동내용과 미담 기사 등 제반소식을 대종회 편집실로 보
내주시기를 부탁드리며 원고마감은 홀수 달 5일까지입니다. 종보 
구독료는 연 1만원이오니 적극 협조하여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대종회 종보편집실)

2007년도 추계향사 안내
조상의 은덕에 보답하는 가을향사에 우리 모두 빠짐없이 참여합시다.



족보상 용어를 통해본 사회상

오재일(고려족보문화원장)

족보문화의 세속적 변화

9)호고(號考)

호(號)는 이름자 대신에 자신을 나타내는 또 다른 칭호

로 자신의 사상을 함께 내포하고 있다. 대개는 글이 많은 

문반(文班) 집에서 주로 쓰고, 글자는 연고(緣故)를 따거

나 겸양(謙讓) 속에 소박하면서도 세상을 희롱(戱弄)하는 

말투가 많이 쓰인다. 산천(山川)의 이름을 딴 ○곡(谷), ○

계(溪), ○천(川), ○산(山), ○암(巖), ○강(崗), ○강(江), 

○봉(峰), ○촌(村)으로, 또 학문(學文)을 익히거나 세상

을 담론(談論)하던 집의 건물 명칭을 딴 ○재(齋), ○당

(堂), ○헌(軒), ○정(亭), ○암(庵)이나 또는 ○옹(翁), ○

수( ), 은(隱), 거사(居士), 처사(處士) 등등이다. 자손들

은 여기에 공(公)자를 붙여서 부르고 이름자로 부르는 법

은 없다. 벼슬이 있으면 관직으로 부르기도 하며 지방 수

령을 지내면 그 고을 이름으로 부르며<예(例) : 아산현감

인 경우는 아산집(댁), 장흥부사는 장흥집(댁) 등으로 부

른다> 그 고을이 최종 관직이 되었을 때는 자손들은 고

을 이름에다 공(公)자를 붙여서 아산공 또는 장흥공 식으

로 부르고 당상(堂上) 이상인 경우 영감(令監), 대감(大監) 

등으로 부르다 자손들은 최종 관직명으로 부르는데 증직

(贈職)인 경우 직함 앞에 증(贈)자를 반드시 넣어야 하나 

번거롭다는 이유로 증(贈)자를 거르는 경우가 많은데 이

렇게 하면 실직(實職)이 되어버리는 것이다. 호(號) 중에

서는 가장 영예로운 시호(諡號)가 있다. 사후에 조정에서 

내려오므로 불천위인 부조묘(不 廟) 다음으로 영예를 

안게 된다. 그래서 이런 경우는 시호에다 공(公)자를 붙여

서 ○○공하는 식으로 불린다. 여인네는 주로 읍호(邑號)

로서 불린다. 사대부가는 지아비의 신분에 따라 정경부

인(貞敬夫人), 정부인(貞夫人), 숙부인(淑夫人) 등등으로, 

왕실은 군부인(郡夫人), 현부인(縣夫人) 등으로 불리고, 

민간에는 ○○댁(宅) 등으로 불리는데, 족보상에는 민간

의 읍호는 생략된다.

10) 생(生)과 졸(卒)

세상에 태어남을 생(生)이라 하나 성인(聖人)이나 임금

인 경우에는 탄(誕)이라 한다. 쓰이던 연호(年號)는 주로 

중국의 연호와 우리 임금의 묘호(廟號)이다. 인조 때 청

(淸)나라에 굴욕적인 항복을 한 뒤 청의 연호를 피해 망한 

명나라의 마지막 연호인 숭정(崇禎) 연호를 많이 썼다. 죽

음에 있어서는 황제(皇帝)는 훙(薨)이라 하고 군주나 제

후는 승하(昇遐)라 하며 사대부는 졸(卒)이라 쓰고, 그 외

는 망(亡) 또는 몰(歿)로 표기하며, 나라를 위한 죽음이라

든가 어느 대상을 위한 죽음은 순(殉)이라 표기하였다. 이

러한 용어는 비록 봉건적인 격식이 상존하는 사회에서 쓰

였을지나 지금 족보에는 일체가 죽음을 졸(卒)자로 표기

하고 있는데 이러한 표기는 누구든 사대부로 인정하는 셈

이다. 가령 병아리가 알에서 깼다고 해야지 알에서 탄생

했다고는 할 수 없듯이 앞 뒤 상황에 걸맞은 표현이 요구

되는 것이다. 

정성어린 성금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종사는 

종인 모두의 관심과 참여가 없으면 불가능합니다. 

앞으로도 지속적인 관심으로 우리 대종회가 발전

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기 바랍니다.(2007. 7. 21~8. 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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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사협찬금

자정  이사	 1,000,000

달회  이사	 1,000,000

창회  이사	 1,000,000

연도  이사	 1,000,000

전기계 :	 9,000,000

당기계 ;	 4,000,000

합  계 :	 13,000,000

영모재기와공사특찬

판용  수석부회장	 5,000,000

자정  이사	 4,000,000

연도  이사	 1,000,000

연영 양평군 개군면	  200,000

자정 여주군종회장	  100,000

본구 여주군 대신면	  100,000

민상 과천시 중앙동	  100,000

성서 영양군 일월면	  100,000

천회 완주군 비봉면	  100,000

장회 창녕군 부곡면	  100,000

명술 진해시 이동	  100,000

관서 남양주시 와부읍	  50,000

인서 인천시 용현동	  50,000

운기 안양시 석수동	  50,000

자억 서대문구 홍제동	  50,000

창서 논산시 양촌면	  50,000

자근 구로구 구로동	  50,000

본정 순창군 순창읍	  50,000

회석 남양주시 금곡동	  30,000

정회 인천시 만수동	  10,000

전기계 :	 11,500,000

당기계 :	 11,290,000

합  계 :	 22,790,000

연회비

본걸 안양시 갈산동	  100,000

본동 수원시 화서동	  20,000

종회 중랑구 면목동	  20,000

갑회 용산구 이태원동	  20,000

전기계 :	 850,000

당기계 :	 160,000

합  계 :	 1,010,000

종보구독료

만회 인천시 강화군	  100,000

창회   이사	 50,000

자용 화성시 송산면	  50,000

창모 여수시 소라면	  50,000

치근 거제시 능포동	  50,000

자억 서대문구 홍제동	  50,000

자순 과천시 중앙동	  50,000

양서 오산시 궐동	  50,000

종도 진해시 여좌동	  50,000

본정 대전시 정림동	  50,000

자경 동대문구 청량리동	  50,000

자희 대구시 범어동	  30,000

영철 송파구 가락동	  30,000

종각 금천구 독산동	  30,000

○○ 전주시 효자동	  30,000

정숙 순천시 조곡동	  30,000

자선 태안군 태안읍	  30,000

자영 서초구 방배동	  30,000

연영 양평군 개군면	  30,000

자목 대구시 도원동	  30,000

본국 파주시 조리읍	  30,000

제헌 화순군 한천면	  30,000

자덕 관악구 봉천동	  30,000

자룡 강서구 등촌동	  20,000

태회 김제시 검산동	  20,000

정훈 서대문구 홍제동	  20,000

상식 동해시 발한동	  20,000

송회 의왕시 오전동	  20,000

연화 양평군 단월면	  20,000

충회 강서구 등촌동	  20,000

관회 광주시 용봉동	  20,000

수본 대구시 진천동	  20,000

경란 수원시 영통동	  20,000

단서 성북구 장위동	  20,000

자문 은평구 진관외동	  10,000

자택 양주시 고읍동	  10,000

자헌 서산시 동문동	  10,000

본진 안양시 비산동	  10,000

홍모 수원시 지동	  10,000

종훈 마포구 도화동	  10,000

득봉 나주시 진포동	  10,000

자국 용산구 서빙고동	  10,000

태희 진해시 여좌동	  10,000

정민 진해시 여좌동	  10,000

원회 부산시 청룡동	  10,000

자상 서산시 동문동	  10,000

자현 경산시 백천동	  10,000

전기계 :	 5,793,513

당기계 :	 1,310,000

합  계 :	 7,103,513

4세조면성부원군종회이사부담금

완회  이사	 300,000

익회  이사	 200,000

창회  이사	 200,000

전기계 :	 400,000

당기계 :	 700,000

합  계 :	 1,100,000

[성금내역]

구판용 수석부회장  
500만원

구자정 이 사  
500만원

구연도 이 사  
200만원

구달회 이 사  
100만원

구창회 이 사  
100만원

태  양  초
                       豊村 具 象 會(시인)

 도심의 아파트에도 가을이 왔나봅니다
 콘크리트 바닥이 빨갛게 물들었습니다
 한여름 불볕더위 속에서 농약 세례를 받으며
 어렵사리 살아 온 이들이
 청춘을 불사르고 가을의 전령사가 되어
 여기 정착했습니다.
 
 어느새 고추잠자리가 날아와
 나뭇잎마다 부채질하며 맴돌고
 귀뚜라미 오페라 연주에 붉은 악마의 군단이
 마당 한편에 늘어서서 사열(査閱)을 하며
 빨갛게 익어가고 있습니다.
 
 오랜 세월 병마에 시달려 온 아내가
 텅 빈 가슴을 어루만지며
 지난날의 역경을 딛고 오늘에 이르기까지
 한 장의 종이에 써 내려간 편지가
 내 마음을 붉게 했습니다.
 
 며칠이 지나서야
 빨갛게 윤기 나는 이들을 바라보며
 지금까지 무심코 살아 온 나는, 비로소
 정성이 숨겨진 아내의 무딘 손끝이
태양초보다 붉은 색깔임을 보았습니다. 

보학교실⑥

   부 음

구지회(具智會) 부산광역시종회 고문, 숙환으로 8월 3일 별세

  능성구씨사칭 보학자료 강매에 속지 맙시다 !

최근 능성구씨대종회라고 사칭하면서 종인들의 가정에 느닷없이 전

화를 하여 능성구씨의 항렬자 이름을 대고 구씨 행세를 하는 사기꾼들

이 있으니 각별히 주의하시고 경계하여 금전적 피해를 입지 않도록 미

연에 방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번에 대종회에서 우리의 뿌리를 찾

고 후세들의 교육을 위한 자료를 만들어서 종친들에게 배부한다 하면

서 엉터리 족보, 화보, 족자, 비디오, CD 등을 우송하여 강매하는 자

들이니 종인 여러분께서는 이러한 경우에 무조건 거절하시고 대종회

로 문의 확인하여 피해보는 일이 없도록 당부 드립니다.

◆ 문의전화 : 능성구씨대종회 (02)-742-6818




